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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.8(수) 12:00, 

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 중국상공회의소와 주요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을 

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.

    * 참석자 : 가오천 주한중국상의 회장, 위하이옌 중국국제무역촉진위 한국대표부 회장, 
왕위제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대표, 리위퉁 중국광대은행 서울지점 대표, 왕이스 
차이나유니콤코리아 대표, 주레이 페트로차이나 한국지점 사장 등 16명

  오늘 간담회는 지난해 12.6일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

주재했던 ‘주한 외국 상의 간담회*’의 후속조치의 일환이자 지난 연말 당시 

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기획했던 일련의 주요국 상의 릴레이 

간담회**를 진행하는 것으로, 각 국 상공회의소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

최 권한대행이 직접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과 외투기업의 투자를 촉진

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    *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(美·EU·日·中·佛·獨)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 참석
   ** '24.12.24(화) 서울재팬클럽, '24.12.26(목)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旣개최

  최 권한대행은 간담회 머리발언을 통해 최근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

우리 경제시스템은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 아래 안정적으로 작동

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, 정부는 경제･금융 당국 간 회의체를 상시 운영하는 

등 모든 경제주체가 평상시와 같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

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. 

  또한, 최 권한대행은 한국과 중국은 ’92년 수교 이래 긴밀한 소통으로 

세계 경제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하며, 특히 

한중 FTA 발효 10주년인 올해가 무역･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

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. 우리 정부도 중국 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

믿고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동 지속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 지원 패키지 

등 다양한 조치를 계속해서 마련할 예정으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

당부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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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에 가오천 주한중국상의 회장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적 

상황에도 불구하고, 중국 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외투기업들에 

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보여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

하였다. 또한, 한국 사업은 지금처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, 외투기업이 

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･금융시스템 안정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

하였다.

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주요국 상의 및 외투기업들과 릴레이 

간담회*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.

   * ‘25.1.9(목) 주한 EU 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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